
(인도자용) 

돌판에 새긴 말씀 “십계명” 2 

“기만에서 진실됨으로”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음열기  

뻔 한 거짓 말^^  

- 여자 : 나 오늘 완전 민낯이야 

- 남자 : 이것까지만 피고 끊을 거에요 

- 학생 : 숙제 정말로 다 했는데 집에 놓고 왔어요. 

- 선생님 : 이거 시험에 꼭 나온다.  

- 부모님 : 넌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해서 그래 

- 친구 : 이건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 장사꾼 : 이거 정말 밑지고 파는 거에요 

- 음주운전자 : 딱 한잔밖에 안 마셨는데  

- 중국집 : 지금 막 출발했어요. 

- 옷가게 : 언니 이 옷 너무 잘 어울린다. 이옷 딱 언니꺼네~ 

- 이등병 : 아닙니다. 

- 국방부 : 군 생활 만족도 95% 

- 정치인 :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 미인대회 : 옆 사람이 1등 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올라온 것만으로도 만족해요.  

- 수석 합격자 : 그저 학교 수업만 충실히 했을 뿐이에요 

- 시험다음날 모범생 : 나 이번 시험 완전 망쳤어. 

- 약속에 늦었을 때 : 오늘 따라 차가 완전 막혀서요.  

 

- 진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들으면 기분 좋은 뻔한 거짓말이 있다며? 당신이 잘 하는 뻔

한 거짓말이 있다면? 

 

 나눔    

1. 아래 성경을 읽고 다음 질문들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세요.  



창세기 2:17 

17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

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창세기 3:4-13 

4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5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

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6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 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7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모두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렸습니다. 

8 그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때는 하루 

중 서늘한 때였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9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10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서 숨었습니다.” 

11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12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줘서 먹었습

니다.” 

13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

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

다.” 

- 위 성경 본문에서 알려주는 우리에게 들어온 거짓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진실(창 2: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뱀의 거짓(창 3:4-5) 
너희는 죽지 않아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렇게 말씀



하신 거야. 

거짓에 대한 인간의 

반응(창 3:6)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

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 줄 것처럼 보

였습니다. 

 

- 뱀의 거짓말에 넘어간 인간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어떤 것 이었습니까?(창 3:8) 

그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때는 하루 중 

서늘한 때였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

니다. 

 

- 하나님은 자신을 피해 숨은 인간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질문은 인간

에게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시나요?(창 3:9-11) 

9절 : “네가 어디에 있느냐?” 

11절 : “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

느냐?” 

 

하나님은 인간에게 솔직하게 말할 기회를 주신 것 

 

- 인간의 솔직함을 기대했던 하나님의 질문에 인간은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거짓

의 결과는 어떻게 인간들을 변화시켰나요? (창 3:12-13)  

아담(창 3:12)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하와(창 3:13)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거짓의 결과 
거짓말로 인해 남의 탓으로 돌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깨버리게 되

었다.  

 

 

2. 당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거짓말 혹은 타인의 거짓말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보세요.  

 



3. 아래 질문에 대해 서로 비교하여 나누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하다고 생각한다. (높은 숫자로 갈수록 진실한 것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할 때 진실하게 대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8 9 10 

 

4. 누군가에게 진실하지 못할 때는 언제입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진실하게 대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당신에게 있어서 진실을 이야기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인지 서로 나누어 보세요. 

 

  적용과 결단 

우리는 인생의 가치와 사유 재산에는 엄청난 신경을 쓰는 반면, 남을 깎아내리는 것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남들도 다 그런데 뭐... 나는 진실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진실하게 대

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해 라고 말이죠. 우리는 그런 행동을 대수롭

지 않게 여깁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목적에 맞추어 진실에 색을 입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상대방에

게 이롭기 때문이라고 자위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에게 솔직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윤색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떳떳하지 못한 행

동을 감추기 위해서건, 불순한 동기를 숨기기 위해서건, 상대방에게 느끼는 죄책감을 떨쳐

버리기 위해서건, 또는 무수한 다른 이유에서건 간에, 진실을 말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

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언을 하지 말라” 

“진실을 이야기하라”라고 말이죠.  

- 우리의 삶에서 다들 묵인하는 진실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서로 나

누어 보세요.  

ex) 이력서를 살짝 부풀리기.. 업무와 상관없는 식사비용을 살짝 부풀리기,  

기업의 광고, 다른 사람에 대함 험담, 거짓증거...  

- 또한, 당신의 삶에서 진실성이 결여된 부분들이 있다며 어떤 부분인지, 당신이 그 부

족한 부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보세요.  



 

  기도 


